
잇몸(Gingival tissue)의 Color는 인종에 따라 차
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피부색이 짙을수록 역시
같이 색이 짙어진다고 한다. 이에 따라 흑인이
많은 구미지역에서는 denture 제작시 denture
base에 일종의 염색소를 넣어 환자의 잇몸색과
일치시켜 주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
고 한다.
반면 denture base acrylic resin을 구미지역에서
수입하면서도 주로 백인의 잇몸색에 맞게 제작
된 재료들을 유색인종인 우리들의 denture 제작
시에 아무런 수정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실정
이다. 따라서 짙은 색상이나 특정적인 색을 띤
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심미적으로 부자연스러운
결과를 낳기도 한다.
그래서 denture base resin에 사용가능한 색소
들을 이용하여 환자의 본래의 잇몸색과 denture
base 의 색을 일치시켜 주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
고자 한다.
이 방법은 대개의 환자의 경우에 적용할 필요
는 없으며 특징저기인 색을 띤 잇몸을 가진 환
자중에서도 웃을 때 잇몸 노출이 된다든가 한쪽
악은 자연치열이고 대합악이 denture여서 심한
색대비가 된다든가 할 경우에 적용시키며 잇몸
색이 특징을 띠고 있다고 해도 노출이 별로 없
거나 또 대개의 환자의 경우 밝은 색을 원할때
가 많으므로 이럴경우에는 적용할 필요성이 없
다.

수입되고 있는 denture base resin제품은 거의
일제와 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
도 미국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. 수입되고
있는 미국제품들은 Light-pink, pink, dark pink로
구별되고 있었다.
또한 환자들의 잇몸색은 준비기간과 조사량이
적어 아직 통계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대체
적으로 denture base resin의 색보다는 Brown색이
나 짙은 pink색이 더 많았으며 light pink같은 색
은 전혀 볼 수 없었다.

이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공
통적인 색인표(Shade tabs)가 준비되어 있지 않
으므로 제작자가 스스로 사용빈도가 높다고 생
각되는 색들을 선택하여 그 색에 맞게끔 색소
종류나 혼합량을 조정해 기본적인 색인표를 만
들어야 한다.
그 색인표는 또한 환자에게 Color match를 시
킬 Shade tabs으로도 사용해야 하므로 match시
키는 좋은 형태와 보통의 denture base의 labial두
께와 같은 정도의 두께로 제작해야 한다. 이때
각 Shade tabs에 섞인 색조종류와 양을 정확히
기억해 두어야 한다.
그리고 사용색소는 외국의 경우 기성제품이 생
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입이 되
고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구하는데 어려움 점이
있다. 그래서 themo-jel이나 pyro-plaster의 stain
kit를 사용하는 것이 간편하다고 생각되며 이 문
제는 좀 더 조사 연구해서 다량으로 쉽게 구입
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.

이 명 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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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치아 배열이 끝난 try-in wax denture를 환
자에게 시적시키기 위해 진료실로 보낼 때
Shade tabs도 같이 보내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
잇몸색과 가장 흡사한 색의 Shade tab을 고르게
한다. 선택된 Shade tab과 잇몸색이 차이가 있을
대는 그 차이 정도를 전달받아 그 Shade tab을
만들 때의 색소량과 종류를 조정해서 환자의 잇
몸색과 일치시키도록 한다.
flasking과정은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나 resin
packing시에는 denture base의 전 부위에 착색할
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박으로 노출되는
labial 부위만 착색 resin을 사용하면 된다고 사료
된다. 이렇게 하면 색소를 조금만 사용할 수 있
다.

이 방법을 적용 case가 적고 과정이 복잡해지
는 등 몇가지 단점을 지나고 있으나 특징적인
잇몸색을 띤 환자들에게 상당히 심미적으로 좋

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.
그리고 그 동안 denture base의 color에 대해 너
무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폭 넓은 사용
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해도 앞으로 발전시켜
나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.
또한 재료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우리
에게 맞는 선별적인 수입이나 사용이 이루어져
야 한다고 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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